
사우디-이란 산유량 조정 “대립”
사우디, 고유가 막아 경기회복에 일조 … 이란은 고유가 정책 고집

사우디는 유가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에 가해지는 타격을 막기 위해 증산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상한에 접근했다”면서 “특히, 지금처럼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타격을 주도록 방치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는 WTI(서부텍사스 경질유) 기준

으로 배럴당 80달러대를 오가고 있다.

또 사우디가 G20의 일원임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사우디도 새로 마련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사우디의 입장이 고유가를 고집하는 이란과 충돌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과다한) 고유가가 경기회복에 타격을 가함으

로써 장기적으로 수요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는 2009년 재정 운용을 위해 유가가 배럴당 평균 51달러를 유지할 필요

가 있는데 반면, 이란은 훨씬 높은 91달러 수준으로 나타나 산유량에 조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벌어지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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